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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당제약, 1분기 영업익 24억…전년비 흑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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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삼천당제약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삼천당제약이 올해 1분기 영업이익 2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

삼천당제약은 별도재무제표 기준 1분기 매출 455억원, 영업이익 24억원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5.0%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영업손실 3억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이번 실적 개선은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수익성에 따른 결과다. 바이오시밀러 올해 1분기 매출액은 105억원, 영업이익은 38

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매출 107억원, 영업이익 47억원)와 유사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삼천당제약은 1분기 실적이 해외 위탁생산(CMO)의 GMP(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규정 대응과 이란과 미국 간 충

돌에 따른 물류 차질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CMO 기관 GMP 규정에 따른 정기 점검으로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생산이 중단됐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럽 수출이 원활

하지 못하면서 수출 물량이 감소했다. 

삼천당제약은 해당 물량이 정상화됨에 따라 2분기부터는 순차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삼천당제약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말 론칭한 유럽 시장의 수익성도 2분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1분기까지는 판매 확

대 초기 단계로 이익 공유 수익 반영 규모가 제한적이었으나, 현지 처방량 증가에 따라 관련 수익도 점진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성장 > 제약/바이오
	삼천당제약, 1분기 영업익 24억…전년비 흑자 전환

